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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 행동과 도박중독과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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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 행동(문제중심 대처, 정서중심 대처)이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매개로 도박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 고등학생 37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의 회귀분석 4단계를 거쳐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Sobel Test를 실시하여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중심 대처는 도박중독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정서
중심 대처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문제중심 대처와 도박중독과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매개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서중심 대처와 도박중독과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정서중심 대처는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높임으로써 도박행동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대처기술을 향상시키고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프로그램 개발
이 필요하며, 이것이 청소년의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에 대한 제한점 및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adolescents' stress coping behavior on gambling addiction using the 
irrational belief of gambling as a mediating variable. For thi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377 high 
school students in Jeju. Data processing analysis of the research was verified by Baron & Kenny's regression analysis
in 4 phases and a Sobel Test was done to verify the significance level on the mediation effect. The study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hile problem-focused coping had a negative (-) correlation with gambling 
addiction, emotion-focused coping had a positive (+) correlation with gambling addiction. Second, the irrational belief
of gambling had no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blem-focused coping and gambling addiction.
Third, the irrational belief of gambling had a ful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focused coping
and gambling addiction. In conclusion, emotion-focused coping under stress situations would enhance the gambling 
behavior by increasing the irrational belief of gambl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to improve
the adolescents' stress coping skills and rationally correct their irrational belief of gambling, which will be helpful 
in preventing adolescents' gambling addiction.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together with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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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행산업이 인터넷 환경과 접목되면서 성인뿐만 아니

라 청소년들의 도박접근성이 더욱 용이해지고 있다. 연구
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도박 경험률은 73%～92.5%로 높
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도박을 
하지만 가끔 하는 것이고 심각한 결과를 경험하지는 않는

다는 이유로, 청소년 도박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지는 경향
이 있다[2, 3]. 그러나 청소년들의 4～9%가 매우 심각한 
도박문제를 보이고 남자 청소년들인 경우 그 비율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4, 1], 그리고 인터넷에 익숙한 청
소년들의 도박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5, 6]은 
청소년 도박은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중차대한 문제임을 

극명히 보여준다.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상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

는 과도기로서,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심리학적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그런데 이 시기의 적지 않
은 청소년들이 신체변화, 자아정체감 형성 과정에서 오
는 혼란, 또래집단과의 갈등과 관련된 스트레스, 부모와
의 갈등으로 인한 일상생활 스트레스, 대학입시와 학업
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매우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스트

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청소년들이 장기간 심한 스트레
스 상황에 노출될 경우, 흡연, 알코올, 폭력, 가출, 자살 
등의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향이 강하며[7], 스트레스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을 때 스트레스는 중독과 

관련된 주요한 위험요인[8, 9]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도박중독이다. 

Gupta와 Derevensky[10]는 청소년 문제성 도박자와 
병적 도박자가 일상의 문제와 스트레스로부터 도피하는 

한 형태로 도박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주[11]와 남전아[12], 김영경[7]이 청소년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도 스트레스가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밖의 연구에서도 스트레스가 
도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지속적으로 보

고되고 있다[13, 14].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비행 및 중독
과 관련이 있는 것은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스트레스 대

처 능력이 약하고 충동적이고 부적응적인 방법으로 스트

레스를 표출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15].
한편, 동일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그것을 받아

들이는 개인에 따라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행동적 문
제에 차이가 있다[16]는 연구결과가 있는 데, 이는 스트
레스 자체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 오기보다는 스트레스

를 주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 하느냐 하는 것이 심리사회

적 결과를 달라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대처 

기제 및 능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런 맥락에서, 청소
년들의 스트레스 상황 대처 방식과 도박중독 간에 상관

이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도박중독에서 스트레스 대처의 중요성은 Sharpe와 

Tarrier[17]의 법칙 발견적(heuristic) 모형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 모형은 병리적 도박의 유발과 지속을 설
명하는 가장 포괄적인 인지행동 모형 중 하나이다. 이 모
형에 따르면, 도박문제 유발은  빈약한 대처기술로 중재
되며 이로 인해 도박자는 도박을 과도하게 지속하게 된

다고 한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들이 낮은 
자존감, 알코올 남용, 재정적 어려움의 스트레스 상황 하
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도박이라는 방법을 택

하게 되었을 때 역기능적 대처로서 병리적 도박 행동에 

빠져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도식으로 굳
어지게 되면 도박장면에서 승패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도

박을 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불가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응적인 대처는 적
극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심리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반면 부적응적 대처는 스트레스를 감소

시키기 위한 대처 수단으로서 도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18]. 스트레스 대처를 연구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공적
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했을 경우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우울 등의 부정적 결과를 가져

온다는 점에서 별반 이견을 보이지 않으며 적절한 스트레

스 대처를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19]. 
이를 통해 스트레스 대처 행동과 도박중독과의 관계 연구

를 통해 도박중독 경로를 이해하고 예방 및 치료적 개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스트레스 대처와 관련한 대표적 이론으로 Lazarus와 

Folkman[20]이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 적응 이론(Stress 
Coping Adaptation Theory)을 들 수 있다. 이들에 따르
면, 스트레스원이 직접적으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 아니라 인지적 평가를 거쳐 내린 결정이 대처행동을 

통해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 이들은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따라 개인이 취하는 대처행동을 크

게 문제중심 대처(problem-focused coping)와 정서중심 
대처(emotion-focused coping)로 나누었다. 문제중심 대
처는 개인이 문제행동을 변화시키든지 환경적 조건을 변

화시켜 스트레스의 근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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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제중심 대처는 문제해결이나 
개인과 환경 간의 갈등적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책략들이 

포함된다. 정서중심 대처는 스트레스와 관련되거나 스트
레스로부터 초래되는 정서 상태를 통제하려는 노력이다. 
따라서 정서중심 대처에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회피하거

나 스트레스 상황을 인지적으로 재구성하거나 상황의 긍

정적 측면에 선별적으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정서적 고

통을 완화시키려는 책략이 주로 사용되며 즉흥적이고 감

정적인 대응도 이에 포함된다. 이상과 같이 스트레스 대
처 행동이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데, 그러나 그 영향력을 확인하는 작업만으로는 도박중
독의 예방 및 치료 개입의 초점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

어 보인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 대처 행동이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작용하는 심리적 영향요인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을 한다면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개입 방안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

인의 하나로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상정하려고 한다. 비
합리적 도박신념은 병적 도박의 발병과 유지에 중요한 

심리적 역할[21]을 하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신
념은 ‘도박의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갖는 잘못된 인지적 
기대 혹은 사고’이다[22]. 병적 도박자들은 자신들이 돈
을 따는 것은 도박기술이 뛰어나서 그런 것으로 평가하

는 반면, 돈을 잃은 것은 운이 나빠서 그런 것으로 귀인
하는 경향이 있다[21, 23]. 결국 병적 도박의 문제는 잘
못된 인지적 가정과 기대인 것이다. 실제 여러 연구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높은 사람일수록 중독 수준이 높

고,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낮은 사람일수록 그 수준이 낮
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1, 22, 24, 25], 이와 같이 인
지적 기대가 상시적으로 도박을 하게 하는 이유와 계속

된 손해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지속하게 하는 과정을 잘 

설명한다는 점에서[26]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
처하는 행동에 따라 도박행동을 선택할 수 있으나 지속

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도록 하는데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매개역할을 할 것으로 추론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 행동, 도박중독, 비합리적 도박
신념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스트레스 대처 행동과 도박
중독과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매개효과가 있

는지 검증하려고 한다. 여기서 스트레스 대처 행동은 문
제중심 대처와 정서중심 대처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대상 표집은 제주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30
개 고등학교에서 5개교를 추출한 후 학교별 학년 당 1개 
학급씩 무작위 추출하여 실시한 설문을 통해 이루어졌

다. 2014년 11월 ∼ 12월 사이에 해당 학교에 배포한 설
문지 500부 중 410부가 회수되었고(회수률 82%). 이 중 
불성실한 응답 자료를 제외해 377부가 최종 분석 자료
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에 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377)

Spec n %

Gender
Male 203 53.8

Female 174 46.2

Grade
1 176 46.7
2 157 41.6
3 44 11.7

Gambling addiction 
level

nonproblem gambling 204 54.1
low-risk gambling 87 23.1

moderate-risk gambling 67 17.8
problem gambling 19 5.0

All 377 100

2.2 측정도구

2.1.1 스트레스 대처 행동 척도

Carver et al.가 개발한 COPE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원회[4]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의 척도를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문제중심 대처 6문항, 정서중심 대
처 6문항 총 12문항의 4점 척도(1점～4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되는 대처기제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

한다. 본 연구의 Chronbach's α는 문제중심 대처 .841, 
정서중심 대처 .712였다.

2.1.2 도박중독 선별척도

Ferris와 Wynne이 개발한 CPGI(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7]가 타
당화한 K-CPGI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9문항으로, 4점 
척도(0점～3점)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도박중독의 정도
가 심한 것이다. 본 연구의 Chronbach's α는 .819였다.

2.1.3 비합리적 도박신념 척도

Steenbergh의 The Gamblers' Beliefs Questionna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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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Langer의 통제력 착각 척도를 번안해 이흥표가 타당
화한 ‘비합리적 도박신념 척도’를 권선중 등[28]이 수정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의 5점 척도(1～5점)로
서 점수가 높을수록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높음을 나타내

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921였다.

2.3 자료처리

SPSS WIN 18.0을 이용하여, 청소년들의 도박중독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
차, 각 변인 간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스트레
스 대처 행동과 도박중독과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

념의 매개효과 분석은 Baron & Kenny[29]가 제안한 매
개효과 검증절차를 거쳤으며, Sobel test[30]로 매개효과
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여기서 Baron과 Kenny의 매개
효과 검증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독립변인이 매개
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2단계: 독립변인
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3단계: 매
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
때 3단계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한 효
과가 유의하지 않으면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통해서만 

영향을 주는 것이므로 완전매개효과(perfect mediating 
effect)가 있다. 반면 3단계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에 대
한 독립변수의 효과가 유의하고 2단계에서의 종속변수
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보다 작게 되면 독립변수가 종

속변수에 직접적인 영향과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적인 영

향을 모두 미치는 것이므로 부분매개효과(partial 
mediating effect)를 갖게 된다. 

3. 연구결과 및 해석

3.1 변인 간 상관계수, 평균, 표준편차

변인 간 상관계수와 각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문제중심 대처는  도박중독
(r=-.116, p<.01)과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정서중심 대
처는 비합리적 도박신념(r=.127, p<.01) 및 도박중독
(r=.090, p<.05)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정서중심 
대처를 많이 할수록 도박중독과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높

다는 결과이다.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도박중독과 정적 
상관(r=.288, p<.01)을 보여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높을
수록 도박중독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main variables          (N=377)

Variable 1 2 3 4
1. problem-focused coping 1
2. emotion-focused coping .271** 1

3. irrational belief of 
gambling .002 .127** 1

4. gamble addiction -.116** .090* .288** 1
M 2.65 2.17 2.49 1.25
SD .53 .49 .86 2.52

*p<.05, *p<.01

3.2 스트레스 대처 행동과 도박중독과의 관계

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매개효과

3.2.1 문제중심 대처와 도박중독과의 관계에서 비

합리적 도박신념의 매개효과

문제중심 대처와 도박중독과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

박신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인［Table 3］을 보면,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문제중심 대처가 매개변인인 비

합리적 도박신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002).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문제중심 대처가 종속변

인인 도박중독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116, p<.01). 마지막 3단계 회귀방정식에서 매개변인

인 비합리적 도박신념(=.288, p<.001)과 독립변인인 

문제중심 대처(=-.116, p<.01)가 도박중독에 미치는 영
향력은 유의미하였다. Baron과 Kenny[29]의 매개효과 
분석 방법에 근거하여, 1단계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문제중심 대처와 

도박중독과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매개효과

가 없음을 알 수 있다.

Table 3. The mediating effect of irrational belief of 
gambl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focused coping and gambling addiction       

 (N=377)

stage
independe

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 t   F

1
problem-
focused 
coping

irrational 
belief of 
gambling

.003 .073 .002 .035 .000 .001

2
problem-
focused 
coping

gamble 
addiction -.553 .211 -.116 -2.672

** .013 6.899
**

3

problem-
focused 
coping gamble 

addiction

-.555 .202 -.116 -2.753
**

.097 27.132
***irrational 

belief of
gambling

.841 .123 .288 6.846
***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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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정서중심 대처와 도박중독과의 관계에서 비

합리적 도박신념의 매개효과

정서중심 대처와 도박중독과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

박신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Table 4］를 보면, 1단계
에서 독립변인인 정서중심 대처가 매개변인인 비합리적 

도박신념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127, p<.01),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정서중심 대처가 
종속변인인 도박중독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088, p<.05). 마지막 3단계 회귀
방정식에서 매개변인인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도박중독

에 미치는 영향력이(=.282, p<.001) 유의미하였고, 독

립변인인 정서중심 대처가 도박중독에 미치는 영향력(
=.052)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정
서중심 대처와 도박중독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Table 4. The mediating effect of irrational belief of 
gambling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 
focused coping and gambling addiction       

(N=377)

stageindependen
t variable

dependen
t variable B SE  t   F

1
emotion-
focused
coping

irrational
belief of
gambling

.222 .077 .127 2.890
** .016 8.353

**

2
emotion-
focused
coping

gamble
addiction .447 .225 .088 1.989

* .006 3.957
*

3

emotion-
focused
coping gamble

addiction

.265 .218 .052 1.217

.086 23.868
***irrational

belief of
gambling

.821 .125 .282 6.592
***

*p<.05, **p<.01, ***p<.001

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인［Table 5］를 보면, 정서중
심 대처와 도박중독과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z=2.65m p<.01).

Table 5. Results of Sobel test
route a(SEa) b(SEb) Zab

emotion-focused coping -->
irrational belief of gambling -->

gamble addiction
.222(.077) .840(.124) 2.65**

**p<.01

4. 논의 및 결론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를 논의하면 .첫
째, 문제중심 대처는 도박중독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정서중심 대처는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계획적인 
문제해결, 문제해결을 위해 도움요청, 정보수집 등 스트
레스 유발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거하거나 변화시켜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청소년일수록 도박중독을 경험하지 않

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회피, 최소화, 거리두기, 부정적 
사건에서 억지로 긍정적 가치 찾아내기와 같은 전략들을 

통해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들을 조절

하는 형태의 대처행동을 하는 청소년일수록 도박중독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비합리적 도박신념은 도박중독과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도박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을 갖는 청소
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도박에 중독될 위험성

이 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비합리적 도박신념

이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는 선행연구 

결과들[7, 22, 23]을 지지하고 있다. 
셋째, 문제중심 대처와 도박중독과의 관계에서 비합

리적 도박신념의 매개효과는 없었으나 문제중심 대처는 

도박중독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상황을 회피하거나 단순히 정서

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스트

레스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때 도박중독의 

위험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제중심 스트레스 대처기술을 가

르치거나 관련 프로그램을 처치하는 것은 이들의 도박중

독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넷째, 정서중심 대처와 도박중독과의 관계에서 비합

리적 도박신념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을 때 정서중심 대

처가 도박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을 높임으로써 도박행동

을 강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
는 정서중심 대처와 도박중독과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

박신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려

워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정서중심 대처를 하는 도
박 집단이 문제중심 대처를 하는 도박집단보다 더 많은 

시간을 도박에 소비하였다는 최우림[31]의 연구결과와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도박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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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선행연구들[7, 24, 25]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
인다.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청소년

들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문제중심 대처는 도박중독을 완

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 정서중심 대처는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매개로 도박행동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문제중
심 대처기술을 향상시키고 비합리적 도박신념을 합리적

으로 수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박중독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작업은 향후 연구

과제로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물론 본 연구에서 도
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으로 상정한 비합리

적 도박신념 외의 심리적, 사회적, 신경생물학적 요인들
도 함께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면 더욱 바람직 할 것

이다.
본 연구가 청소년의 정서중심 대처와 도박중독과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매개효과가 있음을 처음 

검증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미를 둘 수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특정 지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

므로 일반화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
에서는 연구대상의 도박중독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도박

중독 선별척도의 합산점수를 토대로 매개효과를 검증하

였다. 이 선별척도는 비문제성, 저위험, 중위험, 문제성
으로 구분할 수 있는 척도인 데 추후연구에서 이와 같은 

4수준으로 집단을 나누어 매개효과를 검증해 본다면 도
박중독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보다 정교하

고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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